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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교의 정의 
A.  선교의 사전적 정의 
B.  선교의 성경적 의미  
영어 단어 Mission은 라틴어 _________. 그 의미는 Sending, 즉, “____________”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그분처럼 __________사람이 되는 것이다.” (죤 스토트, p. 28) 
 
C.  선교의 바른 정의 
선교를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정의는 “_____________”이라고 할 수 있다.  
D.  따라서, 선교란… 

-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상으로 “__________”, 그 “________” 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 
- 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젝트도 아니다. 해외나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사역만이 아니다.  
- 하나님의 “____________”이 하는 것.  

 
II. 코비드-19 시대의 선교  
A.  Pre-Covid 21세기초 세계선교 트렌드 
- 선교, 선교사, 선교단체의 세계화 
- 세계 기독교 데모그래픽의 변화 
- 기독교 중심지의 이동: _______에서 _______으로 
- 도시화의 증가 
- 선교 방법의 혁신 
-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부각 
- 국제 이주와 디아스포라 
- 단기 선교의 증가 
 
B.  현재 코비드-19이 세계선교에 주는 충격 (The Current Impact of Covid-19 on Mission) 
- No travel. No 선교집회. No 단기선교. 
-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  
- 사역의 현지화. 
 
C.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선교? (Post-Covid Mission)” 
-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 선교의 새로운 기회  
- 선교학자 Stan Nussbaum의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의 선교.” 
“Mission in Gethsemane mode is crisis-proof.”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는 위기에 강하다)  



1) “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  
- 위기 모드의 선교, 겟세마네 모드의 선교는 선교의 성경적 원리를 더 빛내준다. 
1) 선교적 “______________”을 찾는다. 
2) 계획과 전략 없는 선교를 “__________”한다. 
3) 활동보다 “____________”에 가치를 둔다. 
4) 일상적으로 위기모드의 선교를 해 온 크리스쳔들에게 배운다. 
5) 선교훈련생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운다.  
 
III. 이민교회와 포스트 코비드 선교 (The Immigrant Church and Post-Covid Mission) 
- 이민자, 유학생, 나그네 삶의 장점  
- 전략보다, 주님 음성이다.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 바람과 같은 “______________”의 선교, “____________” 선교, “____________”선교, 
“____________” 선교. 
- 선교의 본질: 보내심, 관계적. 일상. 성취할 목표나 과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성도의 
“__________”됨, 교회의 “______”됨.  

 
Discussion 

1. 오늘 선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겟세마네/위기 모드의 선교는 발견 (Discover), 신뢰 (Trust), 견딤 (Endure)이 수반됩니다. 이 
중 당신에게 가장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당신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거기서 지금 당신이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 내려고 할 때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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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에 처음 영어로 출판된 죤 스토트 (John Stott)의 복음주의 선교의 고전. 목회자 및 교회 
선교 지도자들께 추천해 드리는 귀한 책이다. 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Christopher Wright이 
해설을 덧붙여 2015년에 새로 출판한 책의 한국어 번역판. 선교, 전도,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IVP, 2012. 
- 저자의 대표작,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가 성서를 선교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성서신학적으로 선교에 접근한 구약학자의 대작이라면, 이 책은 그 후속편으로 전작의 
선교신학을 교회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한 책. 목회자와 선교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서 이 책을 공부할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린다.  
 
앤드루 월스.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IVP, 2018. 
- 또 다른 고전. 어떻게 보면 앤드루 월스는 한국교회에 가장 적게 알려져 있는 가장 선구적인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0-50년 동안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학적 관점 – 
비서구권 기독교의 부상과 기독교 역사에서 번역의 원리 – 를 제공한 학자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무수한 다음 세대 선교학자들을 키워낸 하나님의 귀한 종. 지금 90대 중반의 나이에도 집필과 
여러 박사논문들 지도를 하며 백과사전적인 신학, 역사, 선교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학자들을 키우고 있다.   
 
나오미 리드.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앵커출판&미디어, 2020. 
- 인터서브라는 국제단체 소속 선교사들의 삶에서 나온 10개의 실제 스토리를 이야기 전개식으로 
펼쳐낸다. 이 단체의 총체적 선교 시리즈의 첫번째 책. Holistic Mission, 총체적 선교의 모습을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그려주는 감동적인 책이다. 선교가 추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임을 보여주어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송민호.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전통적인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로. 나눔사, 2020. 
- 토론토 영락교회의 담임목사인 저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목회를 해 왔다. 본인이 경험하고 시도해 온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이론과 실제를 이 책에 담고 
있다. 선교가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역이 아닌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며, 건강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저자는 깨닫게 해준다.  
 


